
이키의 신사와 이키 가구라 

 

이키에는 바다의 신, 항해의 신, 전쟁의 신을 모시는 고대 신사가 존재합니다. 이는 

현지 사람들의 생활에 바다가 중요했다는 점과 이 섬이 역사적으로 외국 세력과의 

전투에서 최전선에 위치했음을 말해줍니다. 10 세기에 조정이 작성했으며 법의 

시행세칙이 정리되어 있고 당시 일본 전국의 신사가 열거되어 있는 『엔기시키(延喜式, 

연희식)』에는 이키에 있는 100 곳 이상의 신사 중 20 여 곳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

작은 섬의 이렇게 많은 종교 시설이 이 중요한 서적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야마토 

정권이 이키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. 

 

이 신사들은 수백 년 동안 ‘가구라’를 신에게 바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. 

가구라는 일반적으로 가을의 수확 시기에 풍작을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춤과 음악을 

봉납하는 것을 말합니다.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, 이키의 가구라는 가장 

독특한 가구라 중 하나입니다. 이키 가구라는 의식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며, 다른 

지역에서 보이는 오락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. 신관과 그 가족들만 섬에 있는 

신사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약 35 개의 공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창조 신화를 

재현한 엄숙한 공연부터 스모와 곡예의 요소를 도입한 아크로바틱한 공연까지 다양한 

공연이 있으며, 모두 다다미 2 장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. 

 

이키의 가구라는 신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기 위한 공연이며, 전통적으로 특정한 

날이나 시기와는 관련이 없고 대략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각 신사에서 진행됩니다. 

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가장 엄숙한 공연으로는 8 월에는 쓰쓰키하마, 12 월에는 스미요시 

신사에서 7 시간 동안 진행되는 ‘다이다이 가구라’가 있습니다. 


